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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복음 —

박영진*

1. 요한복음 1:5

GNT5 kai. to. fw/j evn th/| skoti,a| fai,nei( kai. h̀ skoti,a auvto. ouv

kate,labenÅ

�개역개정�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새번역�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개정�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새한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

지 못했다.

1.1. 차이점 관찰 

빛과 어둠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사를 �개역개정�만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였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이기지 못하

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 중에 일부(ESV, NRS, NIV)는 ‘overcome(이기다)’이라고 번역

하고 일부(NAS)는 ‘comprehend(이해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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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번역본 중 일부(Einheitsübersetzung[이하 EIN], Elberfelder[이하 ELB])는 

‘erfassen(파악하다, 이해하다)’으로, 그리고 <루터성경>(Luther Bibel[이하 LB])은 

‘ergreifen(붙잡다, 압도하다)’으로 번역했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 구절에서 어둠과 빛의 관계를 표현하는 동사(katalamba,nw)는 �개역개정�

처럼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고, �새번역�처럼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

다. 그러기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번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장의 문맥은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다’라는 번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1:5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표현은, 1:9-10에서 예수

를 참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 속에 ‘계셨다’라는 표현

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둠을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

현은 어둠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또는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그런 점에서 1:5의 동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를 묘사해 주는 구절들이 있

습니다. 먼저 9:4-5에서 어둠으로 볼 수 있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

수께서 계시는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

다. 즉 아무도 일을 못 하게 하는 밤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일을 

못 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밤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12:35에서는 빛과 어둠이 

대조되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면 어둠에 붙잡히지(katalamba,nw)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빛이 우리를 붙잡는 어둠의 세력을 이긴

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2:46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에 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다시 

말하면, 이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빛과 어둠의 관계는 두 세력으로서 경쟁 

관계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밤이나 어둠이 빛의 힘에 눌려 힘을 발휘하

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5의 빛과 어둠의 관계

를 나타내는 동사는 ‘깨닫지 못하다’보다는 ‘이기지 못하다’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더 잘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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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한복음 4:23

GNT5 avllV e;rcetai w[ra kai. nu/n evstin( o[te oì avlhqinoi. proskunhtai. 

proskunh,sousin tw/| patri. evn pneu,mati kai. avlhqei,a|\ kai. ga.r 

ò path.r toiou,touj zhtei/ tou.j proskunou/ntaj auvto,nÅ 

�개역개정�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번역�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

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공동개정�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

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

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을 찾고 계신다. 

�새한글�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

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영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는 특정한 존재나 사실을 연상시킵니다. 그에 반해 �공동개정�은 ‘영적으로 

참되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배드리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에 반해 �새한글�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로 번역

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ESV, NAS, NIV, NRS)은 ‘in spirit and truth(영과 진리로)’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spirit이 소문자로 시작한 것은 성령과는 거리가 먼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어 번역본들도 ‘im Geist und in der Wahrheit(영과 

진리로)’(EIN, LB)나 ‘in Geist und Wahrheit(영과 진리로)’(ELB)로 번역했습니

다. 전자는 정관사를 붙여 주어 특정한 영과 특정한 진리임을 나타내 줍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새한글�을 제외한 이런 번역들은 직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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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이 전치사구를 보다 부사구처럼 해석하여 이 전치사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정관사

를 넣은 독일어 EIN이나 LB는 여기에 쓰인 명사들이 단순한 영이나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정한 영과 진리임을 보여 주고자 정관사를 덧

붙여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개역개정�의 ‘영과 진리’는 그 이전의 번역인 개역의 ‘신령과 진정으로’

보다는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려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이 무슨 영인지, 곧 하나님의 영인지, 그리스도인의 

영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

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배드릴 때 함께 하는 이 ‘영과 진리’에서의 영은 예

배드리는 제자들의 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인간의 속성으로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임

을 요한복음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의 문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4:23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과 한 대화 중에 나오는데, 이 대화는 생수에 대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 

대화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었습니다(4:14).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성령을 가

리킨다고 기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7:38-39). 그런 점에서 4:14의 생수에 

대한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9-26의 대화

에서는 그 생수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곧 하나님께 예

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3:5-8의 하나님의 나라

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연결시킨다면 영과 진리는 물과 성

령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으로 이

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는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것은 고별설교에서, 특별히 14-16장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이 진리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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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14:17; 15:26; 16:13).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성

령으로 표현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16:13). 그런데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관련

되어 있습니다(16:14).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

으로 소개됩니다(14:6). 그런 점에서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대리인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4:23, 24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

게 예배하는 길로 제시되는 영과 진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

가는 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과 진리를 연결하는 접속사(kai,)를 ‘헨디아디스(hendiadys)’

로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를 

두 가지 명사로 풀어쓴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4:23-24)

와 진리의 성령(14:17; 15:26; 16:13)을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정관사의 

유무(有無)로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항상 정관사와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1:33; 3:5; 7:39; 20:22). 그러므로 정관

사의 유무를 근거로 4:23-24와 14:17; 15:26; 16:13을 다르게 보는 것은 설득

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한글�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 준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함은,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인데

(16:13), 그 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

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요한복음 8:58

GNT5 ei=pen auvtoi/j VIhsou/j\ avmh.n avmh.n le,gw ùmi/n( pri.n VAbraa.m 

gene,sqai evgw. eivmi,Å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내가 있다.”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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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3.1. 차이점 관찰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는 evgw. eivmi,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를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공동개정�은 각각 ‘내가 있느니라’나 ‘내가 있다’나 ‘나는 ‧‧‧ 있었다’로 번

역했습니다. �새한글�은 ‘바로 내가 나입니다’로 번역했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ESV, NAS, NIV, NRS)이나 독일어 번역본들(EIN, ELB, 

LB)은 모두 ‘I am’이나 ‘bin ich’로 번역하여 원문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런 evgw. eivmi, 번역은 아브라함과 비교의 초점을 생존의 시기에 맞춰서 생

긴 결과로 보입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먼저 evgw. eivmi, 번역과 관련해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

신 것이 생존 시기에 맞춰 있었다면 ‘내가 있다’보다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

부터 자신이 ‘있었다’라고 과거형(h=n)으로 번역해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

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59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다는 것도 문맥상 어색합

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생존 시기로 이해했다면 그 대답을 의아하

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돌을 들어 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 

곧 그 대답에 돌을 들어 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에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레 24:16. 참조, 요 10:30-33).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보충해 주는 말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

로 보이기 때문입니다(8:24, 28; 13:19). 그런 점에서 이런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 문장을 ‘바로 내가 나입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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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복음 10:38

GNT5 eiv de. poiw/( ka'n evmoi. mh. pisteu,hte( toi/j e;rgoij pisteu,ete( i[na 

gnw/te kai. ginw,skhte o[ti evn evmoi. ò path.r kavgw. evn tw/| patri,Å

�개역개정�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

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새번역�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

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

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공동개정�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

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새한글�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

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

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

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오.”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깨달아 알리라’로, �새번역�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로, �공동개정�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로 번역했습니다. 그에 대해 �새

한글�은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오’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ESV, NAS, NIV, NRS)은 ‘you may know and understand’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번역 EIN은 ‘erkennen und einsehen’, ELB는 ‘erkennt 

und versteht’, 그리고 LB는 ‘erkennt und wisst’로 번역하여, 첫 번째 동사는 

모두 다 ‘알다’ 또는 ‘인식하다(erkennen)’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두 번째 동

사는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해하다’ 또는 ‘알다(einsehen, 

versteht, wisst)’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

역 모두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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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여기에 쓰인 두 동사는 ‘믿으라’라는 명령형에 따른 결과를 부연 설명하

는 과정에 나타나는데, 이 동사는 ‘알다(ginw,skw)’라는 동일한 동사가 시제

를 달리하여 처음에는 과거형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현재형으로 표현되

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시간상 차이를 두어 표현하고 있습

니다. 이때 과거형 시제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을 하기 시작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

형 시제는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제 상의 차이

를 살려서, 처음 동사는 시작을 나타내는 ‘알게 되고’로,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형 시제는 ‘계속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주는 것이 시제의 의미

를 살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예

수님과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여 지

속적으로 알고 있게 된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동일한 동사의 이 두 다

른 시제의 의미를 잘 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두 동사는 같은 동사인

데,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본들은 다른 동사를 사용하

여 두 동사가 같은 동사임을, 그래서 그 차이는 동사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동사의 시간상 차이임을 잘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새한글�

은 같은 동사임을, 그러면서 시간상의 차이임을 알려 줍니다. 

5. 요한복음 16:2

GNT5 avposunagw,gouj poih,sousin um̀a/j\ avllV e;rcetai w[ra i[na 

pa/j ò avpoktei,naj ùma/j do,xh| latrei,an prosfe,rein tw/| qew/|Å

�개역개정�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

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새번역�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

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공동개정�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

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

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새한글�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대들

을 죽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제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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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차이점 관찰 

이 구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공동개정�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로 번역했습니다. 그에 반해 �새한글�

번역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제물을 갖다 바친 것으로’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은 ‘is offering service to God’(ESV, NAS, NIV)으로 번역하

거나, ‘is offering worship to God’(NRS)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번역도 

영어의 service에 해당하는 Dienst를 사용하여 ELB나 LB는 ‘tun einen Dienst’

로 번역했고, EIN은 그 섬김에 ‘heilig(거룩한)’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주었

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로 번역된 그리스어(latrei,a)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

라 제사 예식과 관련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두 

번은 ‘예배’로 번역되어 있고(롬 9:4; 12:2), 한 번은 ‘섬기는 예식’으로(히 9:5), 

그리고 나머지 한번은 ‘섬기는’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히 9:1). 특별

히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있음은 로마서 12:1에 잘 나타나 있습니

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산 제사와 연결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2에서의 섬긴다는 의미도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

니라 예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음은 예배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새한글�에서는 이 단어에 제물의 의미를 담기 위해 좀 

풀어서 원문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6. 요한복음 20:2

GNT5 tre,cei ou=n kai. e;rcetai pro.j Si,mwna Pe,tron kai. pro.j to.n 

a;llon maqhth.n o]n evfi,lei o ̀VIhsou/j kai. le,gei auvtoi/j\ h=ran 

to.n ku,rion evk tou/ mnhmei,ou kai. ouvk oi;damen pou/ e;qhkan 

auvto,nÅ

�개역개정�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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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새번역�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

니다.”

�공동개정�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

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

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

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새한글�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

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 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1. 차이점 관찰 

위 구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그

리고 �공동개정�은 모두 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런데 �새한글�은 이를 ‘예수님이 좋아하신’으로 번역했습니다.

6.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 중에 ESV나 NRS는 이를 ‘the one whom Jesus loved’로, 

NAS는 ‘whom Jesus loved’로, NIV는 ‘the one Jesus loved’로 번역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사는 다 love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번역도 영어 번역처럼 lieben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6.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런 번역들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다른 구절들에서(13:23; 19:26; 21:7; 

21:20) 모두 ‘사랑하시던(avgapa,w)’이라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20:2도 

거기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6.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실 이 표현이 수식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서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21:20-25). 이 제자에 대한 

이런 수식은 요한복음 안에서 전부 5회 등장하는데(13:23; 19:26; 20:2; 21:7; 

21:20), 이때 사용되는 동사가 20:2를 제외하고는 모두 avgapa,w라는 동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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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반해 20:2에서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다른 동사인 file,w라

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위에서 제시한 우리말 번역뿐 아니라, 영어 역본들이나 독일

어 역본들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그리고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

지만,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런 원어상의 차이를 독자들도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avgapa,w는 ‘사랑하다’로, file,w는 ‘좋아하다’로 구분해서 번역해 주었

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사랑하시는’으로, 후자는 ‘좋아하신’으로 번역했습

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참조, 

2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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